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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닉스, 한국시니어연구소와 시니어 헬스케어 MOU 체결 

▶ 시니어헬스케어 신규 사업 개발 및 일본 시장 진출 협력 

<2022-11-11> 코스닥상장사 라닉스가 한국시니어연구소와 복지용구 및 비급여 서비스 사업, 신

규사업 개발, 일본 시장 진출 협력 등을 포함한 사업협력 MOU를 지난 3일 진행했다. 

 

 

최승욱(왼쪽 두번째) 라닉스 대표와 이진열(왼쪽 세번째) 한국시니어 연구소 대표가 업무협약을 

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왼쪽부터 라닉스 전무 이재학, 대표 최승욱, 한국시니어연구소 

대표 이진열, 전무 임기준 

 

코스닥 상장사 라닉스가 한국시니어연구소와 함께 시니어헬스케어 사업화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. 

 

자동차 통신 및 보안 칩 솔루션 전문기업인 라닉스(대표 최승욱)가 실버 테크 기업 

한국시니어연구소(대표 이진열)와 사업확대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. 

 

양사는 지난 3일 라닉스 강남 본사에서 라닉스의 Radar 솔루션을 한국시니어연구소의 서비스 사

업망에 활용하는 “시니어 헬스케어 사업 협력”을 목적으로 MOU를 체결하고, 세부적인 협력방안

을 마련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. 

 

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▲양사가 보유한 시니어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



공동사업 추진 ▲국내 및 일본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기술 및 서비스 협력 ▲

시니어 헬스케어 솔루션(제품 및 서비스) 개발·실증·판매 등이다. 

 

라닉스의 독보적인 자체 Radar 기술은 사람의 움직임과 생체신호를 탐지하여 시니어의 낙상감지, 

미세한 생체신호(심박, 호흡, 작은 움직임)감지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응급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빠

르게 감지할 수 있다. 

 

한국시니어연구소는 오프라인 중심의 요양산업을 IT기술과 서비스로 혁신하는 실버테크 기업이다. 

통합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‘스마일시니어’를 운영하고 있으며, 현재 전국 60여 개 방문요양센터

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. 

 

단기적으로 양사는 라닉스의 솔루션으로 한국시니어연구소 서비스 사업망을 통해 복지용구 및 비

급여 서비스 사업 협력(실증, 사업화 협력)을 진행하고, 장기적으로는 해당 솔루션을 기반으로 신

규 사업 개발 및 일본 시장 진출에 공동 대응함으로써, 상호 긍정적인 사업화 성과를 기대하고 

있다. 

 

라닉스 최승욱 대표는 “이번 한국시니어연구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라닉스의 헬스케어 Radar 

기술이 빠르게 사업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며 “향후에도 지속적인 실증과 사업화 협력을 통

해 국내 복지용구, 비급여 서비스 사업 및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”이라고 기대

감을 밝혔다. 

 

이진열 한국시니어연구소 대표는 “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르신의 낙상과 배회의 위험이 

가족들에게 가장 큰 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”며 “한국시니어연구소의 프리미엄 복지용구와 

라닉스의 헬스케어 Radar 기술이 만나 재가요양 환경을 혁신해 나갈 수 있을 것”이라고 기대감을 

밝혔다. 


